
미국의 벌링턴·인더스트리 

4천명 삭감, 5개 공장 폐쇄 

 

미국 굴지(屈指)의 면방공장인 벌링턴·인더스트리즈(burlington lndustries)는 

그 동안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섬유 제품이 급

증하여 생긴 불경기로 방대한 채무(債務)와 좋지 않은 영업실적으로 더 이상 

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, 우리나라의 화의법(和議法)이나 회사정리법(會

社整理法) 또는 파산법(破産法)과 같이 파산 직전의 회사가 구조조정과 자금

지원으로 소생이 가능할 때 적용하는 연방파산법(聯邦破産法) 제 11조(chapter 

eleven)을 작년(2001년) 11월에 신청하게 되었다.  

그 당시 벌링턴은 24개의 관련회사를 포함하여 총자산이 11억 8천만＄에 

채무가 11억＄이었으며, 현재는 모든 어패럴 관련 부문을 “벌링턴·월드·와

이드(burlington·world·wide)로 통합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으며, 그 외의 

부문은 모두 가동을 조정하였다. 

그리고 이번에는 전종업원 1만 4천명중 미국에서 2천8백명, 멕시코에서 1

천2백명, 도합 4천명을 레이·오프(lay-off :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해

고)하고 미국내의 4개 공장과 멕시코의 데님·가먼트 공장을 폐쇄하거나 매

각할 계획이다. 이외에도 노드·캐롤라이나(north carolina)에 있는 공장을 축

소하고 인원을 합리화할 계획이며, 미국 내에 있는 합섬과 울·텍스타일의 3

개 공장은 조업을 계속하고 데님 생산은 멕시코와 인도공장 중 하나만을 조

업할 계획이다. 

미국에서는 텍스타일기업들이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많이 도산하고 

있어, 벌링턴 외에도 몰렌밀즈가 파산법 제 11조를 신청하였고, 쉬프트·데



님을 갖고 있는 G&L사는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를 당하였고, 2000년에 11조

를 신청하여 1,070명을 감원하고 4개 공장을 폐쇄한 바 있는 “필로텍스”사는 

다시 11조를 신청할 것 같다. 또한 미국 섬유협회의 회장회사인 경편(經編) 

메이커인 길·포드 밀즈도 최근 채무지불이 불가능하게 되어 11조를 신청한

다고 발표하였다. 


